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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   신  각 전문학회장

참    조  

제    목 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자제요청  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최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한방의 의과영역 침

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

3. 이러한 때에 한의대 및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적 차원에서의 의사 

회원들의 강의가 ‘한의사도 의과의료기기와 의과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

한 교육을 받았다’는 주장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인바,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한

방의 불법의료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.

4. 이에 귀 회 소속 회원님들의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자제

와 함께 회원대상 학술대회 개최 시, 비과학적 한방 강의가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도

록 협조를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, 회원님들께 상기 사실을 널리 안

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. 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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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성형외과학회, 대한안과학회, 대한이비인후과학회, 대한피부과학회, 



대한비뇨의학회, 대한영상의학회, 대한방사선종양학회, 대한마취통증의학회, 
대한신경과학회, 대한재활의학회,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, 대한진단검사의학회, 
대한병리학회, 대한예방의학회, 대한가정의학회, 대한직업환경의학회, 대한핵의학회, 
대한응급의학회


